
2023.01.18. 또 입천장을 데어버린 콩나물국밥

한 해에 1가지 이상 연구를 진행한다. 

소정의 연구비를 받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돈 때문에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추가로 내 돈과 그보다 나의 정성이 훨씬 많이 들어갈 정도의 작은 금액이기 때문

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손해인 이런 일을 왜 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나의 만족감 때문일 것이다. 

2005년 박사가 된 이후 대학에서의 강의나 교사 연수도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학회지에 논문 수록을 하던 못하던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의 연구를 수행하고 – 내가 하는 연구는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현장연구이다. 연구자들은 이런 영역의 연구를 대우해주지 않는다. -

그 결과물을 만들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제법 커다란 만족감을 준다. 

올 한해도 뒤처지지 않고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마음일수도 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다시 새로운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는 쳇바퀴가 기다리고 

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고 스스로 하는 나만의 루틴이고 

소속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나 나름의 재능기부이다. 

오늘 2022년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오면서 오랜만에 북촌을 돌아다녔다. 

점심시간이기도 해서 마땅한 식당이 있으면 혼밥을 해볼까 두리번거렸다. 

사람이 길게 줄 선 곳은 인스타그램에서 본 핫플이었고 그렇지 않은 곳도 다들 나

름의 멋짐이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바쁜 점심시간에 젊지도 않은 내가 혼자 밥을 먹어도 될 만한가 싶은 식당

은 찾기 힘들었다. 나의 자격지심일 수도 있고 혼밥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다. 

결국 1.6Km를 걸었다는 표시만을 남기고 두 시가 다되어가는 시간에 집 앞으로 와

서 콩나물국밥을 시켰다. 

이미 배는 많이 고프고 콩나물국밥은 많이 뜨거워서 나는 또 입천장을 데어버렸다. 

생각해보니 배가 고픈 날에는 뜨거운 음식을 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입천장도 데고 혓바닥도 까지는 여러 번의 경험이 있었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그 사

실을 잊어버린 내 머리를 탓하면서... 

그래도 콩나물국밥은 잘하는 집과 아닌 집의 차이가 별반 크지 않은 음식 중 하나

여서 선택의 실패정도가 크지 않은 음식이다. 

그리고 혼밥을 하는 나이 지긋한 다른 몇몇 손님들이 있어서 마음의 안정감도 생겼

다.  

그렇다. 외식은 안정감을 주는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최고이다.

그러나 다음에 같은 기회가 온다면 도전을 선택하리라.


